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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실시
 ▸관내 총906필지 표준지공시지가 내년 2월 23일 결정·공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6년도 표준지공시

  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

  에서 지정한 구 담당 감정

  평가사와 구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표준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고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및 국·공유지 처분과 같은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합동조사는 11월 16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되며, 관내 총 906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3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담당 토지관리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합동조사반장(토지관리과장 성중경)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